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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103만779명)보다 후두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았다.

후두암은 목의 식도와 기도의 입구 부위에 있는 후두에 생기는 악

성종양으로, 전체 두경부암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목

소리 변화, 목에 생긴 혹, 삼킴(연하)곤란 등이 대표적인 후두암 증

상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식도 위에 있는 인후두 점막은 자연적

인 보호 인자가 없기 때문에 식도보다 위산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위산 역류는 후두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

론이고 상피세포의 분화를 일으켜 결국 후두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평소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식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극적이거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

은 피하고, 술·담배도 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위

장 내 압력을 높여 역류 현상을 유발하는 과식과 늦

은 시간 식사도 삼가는 것이 좋다. 식사 이후에 눕

거나 등을 구부리는 자세도 역류 현상을 더 잘 일

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름진 음식 섭

취나 혈압약, 천식약의 일부 성분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약 역류성식도염이 의심되

면 위내시경으로 쉽게 진

단할 수 있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는 게 

빠른 치료에 무엇보

다 중요하다. 또 이 질

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이 잦은 만큼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지속해야 한다. 

 
위(胃) 속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역류질환’

(GRED)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위식도역류질환의 대표 증상인 역류성식도염의 경우 

2013년 352만 명이던 환자 수가 2017년에는 428만 명으로 21% 증가

했다. 이렇게 환자가 늘어난 건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

으로 꼽힌다.

이 질환은 위와 식도의 연결 부위에 있는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다. 하부식도괄약근은 음식을 삼킬 때 열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음식물이 다시 올라올 수 없도록 닫혀 있는 게 정상

인데, 이 기능이 약해져 신물이나 쓴물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역류로 식도에 손상을 입으면 타는 듯한 가슴 통증, 목에서 

느껴지는 이물감 등의 증상이 생긴다. 이 외에도 역류 정도와 범

위에 따라 삼킴곤란, 오심, 기침, 쉰 목소리 등의 다양한 증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생활 습

관의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다소 심하더라도 약

물이나 내시경 시술, 외과적 수술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문제는 위식도역류질환을 가볍게 여겨 제때 치료하지 않

을 경우 난치성 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

제학술지 ‘임상 이비인후과학’(Clinical 

otolaryngology) 최근호 논문

을 보면, 2002∼2013년 

사이 위식도역류질환

으로 병원을 찾은 

112만5천691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

과, 이 질환을 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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